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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지�말고�구조로�관리하는�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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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통장을 나눠야 할까?

나는 오랫동안 하나의 통장만 사용했다.

월급이 들어오고,
카드값이 빠져나가고,
생활비를 쓰고,
남은 금액을 확인했다.

문제는 그 “남은 금액”이었다.

통장에 돈이 남아 보이면
아직 여유가 있다고 착각했다.

하지만 그 안에는
곧 빠져나갈 고정비도 있었고,
예상하지 못한 지출도 섞여 있었다.

돈이 한 곳에 섞여 있으면
기준이 흐려진다.

어디까지 써도 되는지,
지금 내가 안전한지 아닌지
판단하기 어려워진다.

통장을 나누는 이유는
돈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.

흐름을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다.

의지가 아니라
구조로 판단하기 위해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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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3개 통장 구조

돈을 나누는 기준은 복잡하지 않다.

아주 단순하게 세 개면 충분하다.

① 자동이체 통장
 월세, 보험, 통신비, 구독료처럼
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 전용 통장이다.
 이 통장은 “쓰는 통장”이 아니라
 지켜야 하는 통장이다.

② 생활비 통장
 식비, 교통비, 소소한 소비처럼
 직접 사용하는 돈이 들어가는 통장이다.
 여기 있는 금액이
 이번 달 내가 쓸 수 있는 범위다.

③ 비상금 통장
 쉽게 꺼내지 않는 돈.
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하는 돈이다.
 이 통장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.

통장이 나뉘면
돈을 참을 필요가 줄어든다.

이미 구조가 기준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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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보자를 위한 적용 순서

구조는 단순해야 오래 간다.

다음 순서대로만 해보면 된다.

1.월급이 들어오면
      먼저 자동이체 통장으로 고정비를 옮긴다.
      이번 달 빠져나갈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둔다.

2.남은 금액 중
      이번 달 생활비로 사용할 금액만
      생활비 통장으로 옮긴다.

  3.여유가 있다면
    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
     비상금 통장으로 옮긴다.

중요한 것은
완벽한 금액이 아니다.

지금 할 수 있는 범위에서
흐름을 나누는 것이다.

처음에는 어색하다.

하지만 몇 달만 반복하면
돈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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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중요한 원칙

통장 분리는
돈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다.

돈의 흐름을 보이게 만드는 구조다.

많이 벌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.
적은 금액이라도
구조는 만들 수 있다.

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 것.
금액보다 흐름이 먼저다.

적어도 3개월은
실험 기간으로 두어라.

중간에 흔들려도 괜찮다.
다시 나누면 된다.

통장은 단순한 계좌가 아니다.

돈의 움직임을
눈에 보이게 만드는 도구다.

구조가 생기면
의지가 덜 필요해진다.

그리고 그때부터
돈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한다.

통장은 단순한 계좌가 아니라,
돈의 흐름을 만드는 구조다.


